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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바람이 너울 는 4월에 들어 뜻하지 않게 조류인플루엔

자(AI)가 발생하면서, 인체 감염을 우려하는 일부 소비자들의

닭고기, 오리고기, 계란 기피 현상이 이어져 소비가 위축되고

있다. 

단기간에 사육, 출하하는 닭고기, 오리고기 소비가 주춤하

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당 농가와 관련업체 등의 피해가 점

점 커지고 있다. 

조류인플루엔자는 자 그 로 조류에 발생하는 인플루엔

자 임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인체에 피해를 주는 독감을 연상

하고 있다. 이 때문에 닭고기, 오리고기 먹기가 부담스럽다는

인식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. 

조류인플루엔자에 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절실한 이유다. 

닭, 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성 전염병인

AI는 가금류 자체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만, 사람에게 감

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질병이다. 

고병원성 AI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인체에 감염돼 사망한

사례도 있으나, 보건의료체계가 낙후된 국가에서 발생했을

뿐이고, 미국, 일본, EU등 선진국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

다. 

인체에 감염된 사례도 AI에 걸린 닭, 오리 등을 직접 접촉

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전혀 향이 없다. 

사람에게 감염된다면, 사육농가나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들

에게 일차적인 피해가 올 텐데, 우리나라에서 그런 감염사례

가 전혀 없다. 

또한 AI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는 전량 매몰 처리되고, 위

험성이 우려되는 인근 지역 가금류도 방역당국이 반출을 철

저하게 통제한다.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먹는 닭고기는 걱

정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닭고기이다.

AI위험이 과장되어 있음을 미국의 표적인 시사주간지

‘TIME’(2006년 11월 25일)에서 지적한 바 있다. ‘사람들은

일반 독감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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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미국에서 AI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

도 없는 반면, 일반 독감에 따른 사망자는

매년 3만 6천명이나 된다.’그래서‘TIME’

에서 AI가 사람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없

는데도 위험성이 과장되는 표적 사례라고

보도한 것이다.  

설사 AI에 감염된 닭고기, 오리고기가 유

통되고 있다 해도 75℃에서 5분간 가열하

면, AI가 모두 사멸되므로 익혀먹는 닭고기

는 질병 감염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.

지금까지 세계 67개국에서 AI발생이 보고

되었지만, 사람이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

고 죽은 경우는 없다. 익혀 먹으면 안전하기

때문에 국내에서 AI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

고, 위생 점검이 철저한 일본에 우리의 삼계

탕 수출은 지속되고 있다.

1960년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수명은

52세 정도 으나 2006년 기준 평균수명은

79세이다. 평균적으로 60년 이후 2년에 1

세씩 늘어났다고 한다. 예전보다 공기도 나

빠지고 물도 오염되었다는데 더 오래 사는

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?

첫째로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 및 의료체계

의 발전일 것이다. 다음으로는 동물성 단백

질의 섭취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

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한다. 

닭고기의 경우도 1인당 소비량이 늘어나

고 있으며, 이는 1995년에는 6.1㎏이었으나

2007년에는 13.3㎏으로 배 이상 증가되었

다. 

그 이유 중의 하나가 닭고기는 저지방, 저

칼로리, 저콜레스테롤, 고단백질인 3저 1고

의 식품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

문이다. 미국 암 학회에서는 장암을 예방

하는 식품중의 하나로 백색육인 닭고기를

꼽을 정도이다. 

미국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1995년

31.8㎏에서 2007년에는 46.2㎏으로 증가되

었다. 

닭, 오리 자체에는 타격을 주지만 시중 유

통되는 닭고기나 오리고기의 안전성에는 전

혀 향이 없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

건강식품인 가금육 소비가 위축되어서는 안

된다. 

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어서

생산농가 등의 피해를 줄여 줘야 한다. 

우리 언론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도 사

실관계가 왜곡되기 쉬운 부정적인 측면만을

강조하지 말고, 객관적 사실보도에 노력하

여 소비자들이 제 로 알고 판단하도록 해

줘야한다.

언론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쉬운 부정적인

측면만을 강조하지 말고, 객관적 사실보도에 노력하여 소비자들이 제 로

알고 판단하도록 해줘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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